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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감염병연구소 이원화 배경 밝혀
감염병연구소는 연구관리, 임상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역량 강화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석학 유치해 기초연구 키우는 투트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 

[파이낸셜뉴스] "세계적 수준의 바이러스 연구자가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한국 신
설 연구소에 가겠습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은 질병관리청의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기초과
학연구원(IBS)의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분리 신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감영병연구소와 기초과학연구원 분리 이후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
건복지부·질병관리청 어느곳도 자세한 배경 설명이 없었다. 그결과 연구소 신설 발
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두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고 기초와 응용 분야를 나
눠 비효율적 연구 체계를 세웠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과 관련된 임상중심의 연구 조직과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국내외 석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
다. 

3일 염한웅 부의장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은 연구소 이원화가 국내 현실을 냉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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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최단기간 효과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향
후 두 연구소가 일정 역량이 갖춰졌을때 합치는 것이다. 염 부의장은 '밥그릇 싸움' 
논란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자기들 예산 다툼의 결과로 보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면서 "그런거였다면 처음부터 내가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국민들이 원하는 감염병연구소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보건원(NIH) 같은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 NIH는 연간 33조원의 연구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만 2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그는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쏟아붙는다고 역량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염병연구소가 제대로된 연구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10~15년
이 걸린다는 것. 

현재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국가 R&D예산 중 기초과학 분야 R&D 비중은 
6%뿐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서 기초연구 역량이 부족해 감염병 백신 개
발 등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염병 R&D의 
핵심은 백신개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개발 역량이 많이 뒤처져 있다. 

그는 "mRNA백신 같은 첨단 백신 기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 아직 기
초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석학을 유치
해 바이러스와 감염병과 관련된 기초역량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인 감염병연구소는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에 버금가는 인건비를 
지급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유치할 수 없다. 국내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이 바로 IBS 연구단이다. 

IBS는 과기정통부 직속 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조직
이다. 하나의 연구단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도 50명 안팎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순수기초
연구 단계의 장기 중대형 융합연구를 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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